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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자 소감

  얼마전 호루라기재단에서 진행하신 팟캐스트를 본 스쿨미투 학생들이 말했습니다.   

“여러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 움츠러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우리가‘공익제보자’이

고,‘세상을 바꾸는 멋진 일을 하였다’고 생각하니 자랑스러운 마음이 든다.”는 것

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범죄피해를 이야기 하는 것, 공익제보자가 조직이나 사회의 부패를 이야기

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고통 받아야 할 일이 아닌데, 오히려‘세상을 바꾸는 

멋진 일’이라 자랑스러워해야 마땅한데도 피해자들은, 공익제보자들은 왜 이런 고통

을 받아야 하는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책을 보았습니다.  성인의 29%가 에이즈 감염인으로 성인 평균 기대 

수명이 61살 정도였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011년 치료가 필요한 모든 이에게 무

상으로 에이즈 치료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후, 한 시골지역을 조사한 결과 7년 만에 

기대수명이 12년이나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묻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에이즈 때문에 죽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에이즈 치료약을 공공자금으로 제공하지 못했던 공동체로 인해 죽었던 것일까요?



  저 역시 묻고 싶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공익제보자들은 성폭력 피해나 공익제

보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성폭력과 부정부패를 방치

하고, 범죄자들을 두둔하고, 오히려 피해자와 공익제보자들을 비난해온 공동체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죽어갔던 것일까요?

  피해자들을, 부패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입을 열 수 없게 만든 것은 그들의 두려

움과 나약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피해사실을, 진실을 들여다보기 보다는 그들을 배신

자, 꽃뱀, 창녀라 부르며 의심하고 비난하여온 이 공동체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처음 입을 열기로 결심했을 때, 더 이상 검사도, 변호사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

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평생 집 밖에 나오지 못하는 삶도 감수하겠다는, 사회

적 자살을 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하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굳은 각오로 입을 열었지만, 뼈가 시리고 영혼이 떨리도록 추운 

현실을 견뎌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누군가, 정의를 말하기 위해, 진실을 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비정상적인 

시대는 이제는 끝나야 합니다.  공포와 수치로 피해자들의, 공익제보자들의 입을 틀어

막아온 잔인한 공동체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이 공동체의 변화를 누구보다 소망하며 공익제보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호루라기재단에서 주시는 이 상은 더욱 더 굳건히 더욱 더 강건하게 피해자

들을 공익제보자들을 지켜주시겠다는, 이 잔인한 공동체를 그냥 두고 보고만 있지는 

않으시겠다는 단호한 의지이자 뜨거운 다짐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뜨거운 마음으

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